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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EU '탄소 국경세' 시행 이어 美 의회도 초당적 입법 추진…한국 철강업계 등 '비상’
- 유럽연합(EU)과 영국에 이어, 미국이 탄소 국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
- 미국 시사 전문지 ‘타임’은 미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탄소 관세(carbon tariff) 부과

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음
- 이번에 새로 도입하려는 탄소 국경세 관련 입법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타임

이 전했음 
-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의원들이 탄소 국경세 도입을 지지하는 핵심 이유는 주요 탄소 배출국이 중국·

러시아 등 미국의 적대 국가들이기 때문임 
- 미국이 탄소세를 강행하면, 중국 등과 전면적인 무역 전쟁이 발발할 위험도 있다고 ‘타임’이 강조했음 

2. "탄소 배출 감소 위해 항공권 저가 경쟁 막아야"…佛, 가격 하한선 규정 추진
- 프랑스가 유럽 국가들 간 이동하는 항공권 가격에 하한선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임 
- 로이터통신에 따르면, 프랑스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 탄소 배출 감소 등을 목표로 유럽 국가들을 오가

는 항공권 가격에 하한선을 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음 
- 이처럼 항공권 가격의 하한선이 정해지게 되면 저가항공사(LCC)에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

때문에 이번 조처가 확실한 지지를 얻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로이터는 전했음 
- EU 관리들은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포함한 국가들이 원칙적으론 이번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음 
- 아울러, 프랑스 이전에도 오스트리아가 이 같은 최저 하한선 규정 방침을 추진했지만, 법적인 복잡성

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고 했음 

3. 美 ‘中 반도체 가드레일’ 발표 임박… 韓 기업 ‘촉각’
- 미국 정부가 조만간 대중 반도체 규제 가드레일(규정)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, 국내 반도체 업계가 촉각

을 곤두세우고 있음 
- 앞서 미국 상무부는 보조금 수령 기업은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10년간 5% 이상 늘리지 못하게 

하고, 중국 기업과의 공동 연구도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음 
-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의 별도 심사를 받지 않고 중국 현지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

장비를 반입할 수 있지만, 이러한 유예 기간은 다음달 10일 종료될 예정임 
-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기업에 대한 미국의 대중 반도

체 가드레일이 1년 연장이 아닌 장기적인 해법으로 제시될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음 
- 오는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 등이 예정된데다, 미국은 중국

과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를 경계 대상이 아닌 우방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이유가 꼽혔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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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글로벌이코노믹, 2023.09.18) 국기연 특파원 

(뉴스1, 2023.09.20) 이유진 기자  

(대한경제, 2023.09.20) 한형용 기자 

http://www.g-enews.com/ko-kr/news/article/news_all/2023091804543725936b49b9d1da_1/article.html
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5177128
https://www.dnews.co.kr/uhtml/view.jsp?idxno=202309201514473730359


02

1. ESG 공시 1년 유예론 솔솔…외국인, 韓 기업 투자 회수하나 [선데이 머니카페]
- 2025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환경·사회·지배구조(ESG) 공시 의무화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

갈수록 커지고 있음 
- 1년 유예론은 기본이고,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~4년까지 늦춰야 한다고 주장함 
-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ESG 금융 추진단 소속 일부 기업·기관임원진과 비공개 오찬 자리를 통해 의견

을 수렴, 정책적 결정을 앞두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
- 일각에서는 해외 투자자의 주요 투자 지표 중 하나가 ESG인데, 공시 의무화 일정을 연기할 경우 국내 

기업에 타격이 오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있음 
- 반면에 회계 업계에서는 “ESG 공시를 1년 유예해도, 당장 타격은 없을 것”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인데, 

글로벌 ESG 공시의 주요 축 중 하나인 미국의 ESG 공시 기준 발표가 늦어지는 점도 당국의 속도 조절 
배경 중 하나로 꼽힘

2. 中 넘쳐나는 EV배터리 생산력 ESS로 전환시 韓기업들 타격 '불가피’
- 최근 전기차 증가세 둔화와 무분별한 진출 및 설비 증설로, 중국 배터리 업계가 생산력 과잉에 처했다

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
- 중국은 자국 내 전기차 배터리 수요량이 1000~1200GWh 그치는 반면, 업계의 생산능력 확대 계획은 

4800G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- 이에 따라, 중국 기업들이 생산공정이 유사한 ESS 및 전기선박, 전기 경전철 등으로 사업확장에 나설 

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
- 이것이 만약 현실화되면, 침체 국면에 있는 국내 ESS 시장에서 벗어나 최근 해외에서 판로를 모색하

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, SK온, 삼성SDI 등 국내 ESS 관련 기업들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임 
-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은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 기업들이 남아도는 생산능력을 ESS로 재편해 확

장할 전망이라고 분석했음 

3. 韓이 쏘아올린 'CFE'…기업 부담 덜고 탄소중립·원전 세일즈 밑거름
-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연합(UN) 총회에서 원전, 수소를 포함한 CFE(무탄소에너지) 국제 플랫폼 'CF 연

합'을 제안했음 
- 이는 재생에너지에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범위를 넓혀 RE100을 보완하는 내용으로, RE100(재생에

너지 100% 사용)만으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진단을 토대로, 전세계에 대안을 던진 
것으로 풀이됨

- 정부는 CFE로 탄소중립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, 지난 5월 민·관 주도 'CFE 포럼'을 발
족하는 등 기반을 닦아 왔음

- CF연합은 크게 △CFE 투자 촉진 △CFE 이행·검증체계 및 국제표준 확립 △공적개발원조(ODA) 등 
개발도상국 접근성 확보 등 세 가지 방향을 모색할 계획임

(아시아타임즈, 2023.09.18) 홍윤기 기자 

(서울경제, 2023.09.17) 서종갑 기자  

(머니투데이, 2023.09.21) 최민경 기자 

(에너지경제, 2023.09.21) 여헌우 기자 

(이데일리, 2023.09.21) 박태진 기자 

https://www.asiatime.co.kr/article/20230918500267
https://www.sedaily.com/NewsView/29UPV79O3H
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23092110183178114
https://www.ekn.kr/web/view.php?key=20230921010006190
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1118486635742416&mediaCodeNo=257&OutLnkChk=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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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美 가상발전소 시장 급성장 전망…테슬라, 시장 선점 박차
- 미국에서 발전 설비와 에너지 저장장치(ESS)를 연계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전력 관리 시스템인 

가상발전소(Virtual Power Plant·VPP) 기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
- 코트라 미국 댈러스무역관의 '미국, 우리집도 발전소가 되는 가상발전소에 주목' 보고서에 따르면, 텍

사스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지난달 테슬라에 가정용 예비 전력 저장장치(ESS)인 파워월 소유자를 
대상으로 하는 2개 가상발전소 승인을 내렸음 

- 쉘은 2019년 독일 가정용 ESS 공급사인 소넨, 2021년 유럽 최대 가상발전소 운영사인 넥스트크라프
트베르케를 연이어 인수하며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

- 시장조사업체 스카이퀘스트(SkyQuest)에 따르면, 세계 가상발전소 시장 규모는 2022년 64억7000만 
달러 수준에서 연평균 12.8% 성장해, 2030년에는 16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

2. 나스닥,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ESG 데이터 및 보고 솔루션 출시
- 나스닥은 지속 가능성 데이터 수집, 측정 및 보고 플랫폼인 나스닥 Metrio, 포트폴리오 영향 투명성 솔

루션 eVestment ESG Analytics 등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두 가지 새로운 ESG 데이터 제품을 출시했
다고 발표했음 

- 지난해 나스닥은 몬트리올에 본사를 둔 ESG 보고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메트리오를 인수했음 
- 새로운 플랫폼은 나스닥의 ESG 데이터 관리 솔루션 OneReport와 Metrio의 기술을 결합, 기업이 

ESG 데이터를 수집, 측정, 공개 및 커뮤니케이션하고 ESG 프레임워크를 탐색하고 평가 기관, 감사인, 
투자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

- eVestment ESG Analytics는 자산 관리자가 포트폴리오의 ESG 영향을 계량화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
지원함

3. 셸, 中전기차 충전시장 본격 진출…BYD와 세계최대 충전소 운영
- 글로벌 거대 정유회사 셸(SHELL)이 중국 전기차 선두 업체 비야디(比亞迪·BYD)와 손잡고 중국 전기

차 충전소 시장에 뛰어들었음 
- 경제일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, 셸은 전날 중국 선전에 세운 전기차 충전소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

갔음 
- 선전 공항에서 2.5㎞ 거리에 있는 이 충전소는 총 258개의 충전기를 갖춰, 단일 전기차 충전소로는 세

계 최대 규모로, 시범 운영 기간 하루 3천300여 대의 전기차가 충전한바 있음
- 건물 옥상에는 연간 30만 킬로와트시(㎾h)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가 설치됐으며, 생산 

전력은 전량 전기차 충전에 사용됨

(더구루, 2023.09.16) 홍성환 기자 

(ESGToday, 2023.09.19) MArk Segal 기자 

(연합뉴스, 2023.09.20) 박종국 기자 

https://www.theguru.co.kr/news/article.html?no=59993
https://www.esgtoday.com/nasdaq-launches-esg-data-solutions-for-corporates-and-investors/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30920052900097?input=1195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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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SK에코, '美폐기물 1위' 업체와 비공개 회동…폐기물 사업 확대 나선다
- SK에코플랜트가 미국 1위 폐기물 기업 '웨이스트 매니지먼트'와 손잡고, 폐기물 에너지화·리사이클링 

등 고부가가치 업스트림(Upstream) 사업 확대에 나섬 
- 관련업계에 따르면,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최근 방한한 제임스 피시(Jim Fish) 웨이스트 매니

지먼트 CEO를 비롯해 복수의 C레벨 경영진과 비공개로 회동했음 
- 이번 만남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,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SK에코플랜트만 

만난 것으로 파악됐음
- 업계 관계자는 "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최근 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, 신사업 발굴 차

원으로 해외 출장에 나선 상황"이라고 전했음

2. 시총 30대 기업 재생에너지 비중 10%대 불과…'0%대' 4곳 달해
- 국내 시총 30대 기업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11.1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
- 한스경제가 국내 시총 30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, 보고서를 발간한 27개사 가

운데 18곳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공개했고, 지난해 이들의 소비전력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
11.1%였음 

- 30대 기업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(56%)으로, 유일하게 50%를 
넘겼으며,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환율도 높은 편에 속했음 

- 이들을 비롯해 비중 10%를 넘긴 기업은 △삼성바이오로직스(11.7%) △LG화학(11.6%) △
KT&G(11.1%) 등임

- 반면, 삼성SDI·LG전자 등 11개사는 전환율 10%도 안됐고, 반도체·배터리 제조 기업들을 제외하면 평
균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5.5%에 불과했고 특히, 0%대를 기록한 기업은 4곳으로 확인됐음 

3. "인도네시아 ‘CCS 사업’ 박차…찔레곤 폐가스전 활용한다 [포스코, 인니 공략]“
- 포스코가 ‘글로벌 에너지기업’ 및 ‘인도네시아 국영가스공사’와 손잡고 CCS(Carbon Capture 

Storage·탄소포집저장) 사업을 추진함
-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영위하고 있는 철강사업의 보폭을 넓히는 것과 더불어, 향후 미래 먹거리를 선

제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의 작업임 
- 철강업계에 따르면, 포스코는 다국적 에너지기업 ‘엑손모빌(Exxon Mobil)’, 인도네시아 국영가스공사

인 ‘페르타미나(Pertamina)’와 이르면 내달부터 CCS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임 
- 포스코와 인도네시아 국영제철기업 ‘크라카타우 스틸(PT.Krakatau Steel)’의 합작사인 ‘크라카타우 

포스코(PT.KRAKATAU POSCO·이하 KP)’가 철강을 생산하면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폐가스
전에 저장하는 것이 골자임 

- 포스코는 협업관계를 통해, 약 7년 후인 오는 2030년부터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폐유전 및 가스전에 
보관하는 실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

(서울경제, 2023.09.18) 김민경 기자 

 (헤럴드경제, 2023.09.19) 김성우 기자 

(한스경제, 2023.09.19) 정라진 기자 

https://www.sedaily.com/NewsView/29UQCWIZOE
http://news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230919000092
http://www.hansbiz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6640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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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NFD 최종 권고안 발표… CDP, GSK는 TNFD 프레임워크를 즉각 수용
-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(TNFD)가 19일 권고안을 발표했음. 최종 권고안은 뉴욕 기후 주

간(New York Climate Week)의 일환으로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기업, 금융, 정부 등에 
소속된 250명이 넘는 글로벌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됐음

- TNFD는 지난 4월, 최종 초안의 내용을 공개한 이후 블랙록(BlackRock), HSBC, 타타스틸(Tata 
Steel), UBS그룹 등 20조달러(약 2경6600조원)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기업들을 대표하는 40명의 
TNFD 위원들과 쿤밍-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 세계 60개국의 
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인 의견을 교류해왔음

- 이번 최종 권고안은 기존 또는 새로운 IFRS, GRI 표준과 일치하며 쿤밍-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 다양성 
프레임워크의 요구 사항과도 일치한다고 TNFD는 전했음

- TNFD의 14가지 공개 사항과 추가 구현 지침은 자연과 생물다양성 문제에 대한 전 세계 비즈니스 및 금
융 분야의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발표됐음

- 기후와 자연 관련 위험의 연관성은 여러 차례 언급되어 왔음. TNFD 프로세스에 정보를 제공한 S&P 
글로벌 서스테이너블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 최대 기업의 약 85%가 자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
로 나타났음

- 특히 농업, 관광, 부동산, 의류, 화학, 건설 산업은 자연과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음

- 실제로 세계은행(WB)은 수분 작용, 나무와 이탄지의 탄소 흡수 등 기능을 지닌 자연 생태계가 무너지
면 2030년 전 세계 GDP가 2조7000억달러(약 3591조원)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

- 정책 입안자, 규제 기관, 투자자, 자산 운용사 및 주요 글로벌 기업은 모두 자연 관련 위험 관리에 대한 
관심을 높이고 있으며, 자연 손실을 해결하고 자연 기반 솔루션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부문 참여 및 금
융 동원의 필요성을  알리고 있음

- CDP는 새로 발표된 TNFD 프레임워크를 시스템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

- CDP의 최고 임팩트 책임자(Chief Impact Officer)인 니콜렛 바틀렛(Nicolette Bartlett) 은 “CDP는 
자연의 핵심 요소인 숲과 물에 대한 공개 시스템을 10년 넘게 운영해 왔다”라며 “CDP 설문지의 질문
은 TNFD 프레임워크의 측정항목과 일치한다. 또한 TNFD는 CDP가 확장하기로 약속한 해양과 같은 
주요 영역도 다룬다. TNFD 프레임워크를 통해 CDP는 해양 및 육지와 같은 영역에 대한 강력한 모범 
사례 지표를 세트로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환경 주제의 통합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전했음

- 글로벌 제약기업인 GSK는 “2025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6년부터 첫 번째 TNFD를 공개하겠다”라
고 밝혔음

- 홍콩에 본사를 둔 부동산 기업 태고부동산(Swire Properties) 역시 TNFD 공개를 시작하겠다고 밝혔
음. 다른 기업들도 앞으로 몇 주 안에 비슷한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됨

- 한편, TNFD는 2024년 1월, 다보스에서 열릴 세계경제포럼에서 권고안을 채택한 기업의 목록을 발표
할 예정이라고 전했음

 

(임팩트온, 2023.09.20) 유미지 기자 

http://www.impacton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7271 

